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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기통제감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회수된 설문지

를 바탕으로 SPSS 24.0과 AMOS 2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

학생의 자기통제감은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자기통제감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 역시 채택되었다. 셋째, 자기효능감

은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도 채택되었다. 넷째, 자기통제감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성취동기에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4도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통제감이 성

취동기에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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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

는 시기이다(김진희, 2016). 성인기 초기는 현대사

회에서 성인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

가 지연되면서 나타난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를

의미하는 발달단계이다(Arnett, 2000). 이 시기는

역할에 대한 제약이나 책임이 적다는 점에서 성

인기와 차별되면서 청소년기의 정체성 탐색을 지

속하는 단계이자 청소년기도 아닌 어중간한 정체

감, 부정성, 불안정성,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을

특징으로 한다(Arnett, 2005). 성인기 초기의 이러

한 특징으로 다른 발달단계보다 담배, 음주 등의

물질 사용 및 위험 행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rnett, 2014). 미국의 경우 21세부터

25세까지의 성인기 초기 중 70%가 음주를 하며,

이 중 44%가 지나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Arnett, 2005). 우리나라도 20대 초반의 음주

및 폭음률이 가장 높다(이지원, 최지은, 김현경,

2023).

그러나 대학생 시기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도

전과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즉, 중․

고등학교와 달리 전공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며,

미래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박윤

희, 예신, 김은지, 2024). 이에 대학생들은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조절해 나

가야 하는 자기통제감을 갖추어야 한다(Husman

& Shell, 2008). 자기통제감은 미래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순간적인 충동이나 유혹을 자제하는

정신적 과정 또는 행동을 뜻한다(Vohs &

Baumeister, 2004). 그리고 자기통제감은 개인이

자신의 정서, 행동, 인지를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

하는 능력을 나타낸다(Patterson & Mischel,

1975). 자기통제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지연 행

동이 덜 나타나고(안은별, 김희화, 2016), 높은 학

업 성취를 보이는 반면(Barber, Munz, Bagsby, &

Grawitch, 2009) 자기통제가 낮은 학생들은 학업

부진 및 성취동기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다겸, 황경열, 용홍출, 2021; Wills &

Stoolmiller, 2002).

대학생 시기에는 목표설정과 더불어 그 목표를

향한 방향 제시와 행동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성취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나성윤, 2017). 하

지만 대학생들이 자기통제감을 발전시키지 못하

면 학업 성취, 시간 관리,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

향숙, 최선미, 2008). 반면 높은 자기통제감은 더

많은 긍정정서, 더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달성

하는데 도움을 준다(King & Gaerlan, 2014). 성취

동기는 새로운 행동이나 기술, 사고 등을 학습하

고, 지적 성장에도 필수적일 뿐 아니라 대인관계

와 사회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Fyans, Salili, Mehr, & Desai, 1983). 이러한 성

취동기는 Murray(1938)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

었으며,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것, 장애를 극복하

려는 것, 능력을 발휘하여 자존감을 증가시키려는

욕구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성공을 추구하

는 개인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내적인 요인으로

정의된다(강정원, 2016).

이러한 점에서 대학생들에게 있어 자기통제감

과 성취동기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통제감과 성취동기에 대

한 직접적인 관계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미

옥, 2012)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유다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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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21)에서 미래의 자신들의 진로와 인생에 대

한 구체적인 성취목표를 가짐에 있어 주체적으로

삶을 통제하고 준비하는 자기조절능력과 자기조

절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하는 연

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경님, 2005)에서는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

는 변수로 아동의 내재적 통제요소 즉, 자신의 행

동과 그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통제감과 유사한 개념이 사용되어

내재적 통제요소가 아동의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유은희(2015)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내외통제성이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고 내외통제성

이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대학생 스스로 능동적인 행위

자로서 주체가 되어 자신을 통제하고 스스로 삶

의 목표를 확립하기 위한 성취동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자기통제감과 성취동기에

대한 관계 연구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여러 선

행연구를 통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다.

특히, 자기통제감이 부족한 경우 낮은 학업성

취, 사회적응 능력의 미숙과 문제해결 능력의 부

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김향숙, 최선미, 2008)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낮은 것

으로 보고 되었다(Storme, Celik, & Myszkowski,

2019). 이는 곧 자기통제감이 낮으면 자기효능감

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과업을

완수하거나 특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Bandura,

1993). 그리고 자기통제감은 개인이 특정 상황에

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Bandura, 1977)을 향상하는 것에도 도

움을 준다(오주, 2015; Storme et al., 2019)는 점

에서 자기통제감과 자기효능감은 구분되어 연구

되었다. 그리고 자기통제감은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태균, 2008) 이를

통해 자기통제감은 자기효능감과는 다른 개념이

지만 서로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윤정, 고명자, 2016). 오주(2015)는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자기통제를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향

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통제감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

구(송소현, 장윤경, 김주형, 2009)에서도 자기통제

를 통해 향상된 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의 건강증

진행위를 증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바

일 광고를 통해 느끼는 충동구매를 방지함에 있

어서 자기통제감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방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윤정, 2016). 이처럼 선행

연구를 통해 자기통제감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성취동기와 높은 관련성

을 가지며 학습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은 성취동기

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차승봉, 박혜진, 2022). 청

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질 때 학업적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으며(고자선, 2024)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차승봉, 박혜진,

2022). 그리고 개인의 지속적인 성공은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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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높이고 성취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은 성취동기를 약화시킨다(량소신,

2024).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

은 집단에 비해 성취동기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그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자신의 능력이

나 수행 사이에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강정원, 2016). 이러한 점에서 대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통제감의 향상

과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여러 변수와의 관계에서 매

개효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

다. 그중에서도 자기통제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기통제감과 학교생활과의 관계를 다룬 여러 연

구(김태균, 2011; 주동범, 2011)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성취

동기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그릿과 성취동기의 관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고자선, 2024)가 확

인되었고 학습전략과 성취동기와의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차승봉, 박혜진, 2022)가 밝

혀지기도 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

구(최혜령, 손재환, 2023)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

와 성취동기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

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자기효능감은 자기통제감과 성취동기와의

관계에서도 매개효과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검증하

고자 하는 이론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 1. 대학생의 자기통제감이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대학생의 자기통제감이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자기효능감은 자기통제감과 성취동

기 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통제감과 관련한 연구들은 프로

그램 개발 연구로 다수 이루어져 왔다. 시도된 프

로그램으로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자기통제력 강화

프로그램, 인성교육, 원예치료프로그램(문영숙, 최

승희, 2013; 신재한, 2019; 허정철, 2018; 현문정,

한영선, 2015) 등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대학생

을 중심으로 한 통합치료가 자기통제감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소희정, 2021; 이상심, 2024; 이주실,

2010)도 이루어졌다. 인과관계 연구는 주로 스마

트폰이나 SNS에 대한 중독(김서연, 2017; 남준,

장현아, 2023; 박지현, 박진화, 2017; 유종상, 임중

열, 2020)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

다. 그리고 대학생의 자기통제감은 주로 학교생활

적응(윤성민, 2006; 이서경, 2014; 이서아, 2015)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감과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유다겸 외, 2021; 이경님, 2005)가 일부 이루

어져 왔다. 또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성취동기

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성취동기가 향상되면 리더

십, 불안, 우울, 전공만족도 등이 개선된다는 연구

(노혜진 외, 2024; 박동진, 김송미, 2021)가 진행되

어져 온 반면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해 자기통제

감과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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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취동기를 높이기 위한 요소로 자기통제감을 제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기통제감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의 성취동기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제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20대인 전국의 4년제 대학생

이며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www.embrain.com)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그

리고 설문의 대상의 선정은 지역, 성별로 균일하

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였다. 설문은 연

구 대상자가 연구 취지에 대한 설명을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설문조사

는 2024년 2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실시하여

설문 응답 누락을 제외한 총 300부의 자료를 수

집하여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 대학교에서 학생 상담을

맡고 있는 전문가 5인(대학교수 2명, 박사학위 소

지자 3명)에게 설문지 내용의 적절성, 오탈자의

유무, 설문 문항의 이해 가능정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내용타당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지를 최종

적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

자기통제감 척도. 자기통제감을 측정하기 위

해 Pearlin, Lieberman, Menaghan, &

Mullan(1981)의 연구에서 개발한 Mastery Scale

을 김현미(2013)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 해결, 압박감, 생활 통제, 추진력, 무

력감, 미래 상황 및 인생의 주요 상황 등에 대한

개인의 통제 능력을 측정하는 7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항목은 1점(매우 동의한다)에서 4

점(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까지의 Likert 4점 척도

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

성(Cronbach's α)은 .715로 확인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http://www.em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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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 이영광과 지은구(2017)가 개발한 자기효

능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적 효능

감(5문항), 긍정적 효능감(4문항), 사회적 효능감(3

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은 7점 Likert 척도

로 측정되며, 부정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 항

목은 역으로 채점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

은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사용된 설문문항의 전

체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의 계수는 .888이다.

성취동기 척도. 본 연구에서 성취동기를 측정

하기 위하여 박동진, 김송미(2021)가 양계민, 황진

구, 연보라, 정윤미, 김주영(2018)의 연구에서 사용

한 문항을 연구목적에 맞게 보완하여 수정한 것

을 사용하였다. 총 8개 문항(학습목표 달성 노력,

좋아하는 일 달성 노력,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최

선 노력, 스스로 학습목표 결정, 스스로 정한 학습

목표 위한 노력, 관심있는 일 시도, 스스로 만족까

지 노력, 자신 원하는 대로 추진)으로 이루어졌으

며, 각 항목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

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23

으로 확인되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24.0 프로그램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

저 설문응답자의 일반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수 간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고 AMOS 24.0을 이용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후 본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가설을 확인하고자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붓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표본 수

5,000개 설정하고 95% 신뢰수준에서 확인함과 동

시에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

를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

성별은 남자와 여자 각 150명(50%)이고 재학형

태는 재학생이 249명(83%), 휴학생 51명(17%)이

었다. 학교소재지는 수도권 145명(48.3%), 충청권

52명(17.3%), 전라권 34명(11.3%), 경상권 66명

(22%)이었다. 그리고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모두 75명(25%)이었다.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측정도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통제감은 평균

(M=2.37, SD=0.74)으로 확인되었고 자기효능감

(M=4.32, SD=0.68), 성취동기(M=3.18, SD=0.49)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측정도구 간의 상관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통제감은 자기효능감(r=.536, p<.01),

성취동기(r=.364, p<.01)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

계를 보였고 자기효능감 역시 성취동기(r=.559,

p<.01)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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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확

인하고자 AMOS 24.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형적합도는 χ2(287.640),

d.f(132), p(<.001), CMIN/DF(2.179), GFI(.930),

NFI(.939), NNFI(TLI)(.930), CFI(.943), RMSEA

(.063), RMR(.036), AGFI(.897)로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가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개념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 값을 확인한

구분 비표준화 표준화 S.E. C.R. p
개념
신뢰도

분산추출지
수(AVE)

자기

통제감

→ 자기통제감7 1 0.420 　 　 　

.826 .569

→ 자기통제감6 0.401 0.565 0.163 2.469 .014

→ 자기통제감5 2.392 0.823 0.357 6.697 <.001

→ 자기통제감4 0.812 0.349 0.179 4.526 <.001

→ 자기통제감3 1.356 0.591 0.224 6.061 <.001

→ 자기통제감2 1.693 0.662 0.267 6.334 <.001

→ 자기통제감1 1.253 0.500 0.224 5.607 <.001

자기

효능감

→ 부정적효능감 3.177 0.746 0.438 7.249 <.001

.776 .583→ 긍정적효능감 3.376 0.885 0.449 7.520 <.001

→ 사회적효능감 1 0.545 　 　 　

성취

동기

→ 성취동기1 1 0.724 　 　 　

.864 .601

→ 성취동기2 0.905 0.605 0.093 9.736 <.001

→ 성취동기3 0.804 0.599 0.083 9.637 <.001

→ 성취동기4 1.163 0.710 0.102 11.393 <.001

→ 성취동기5 1.241 0.756 0.103 12.088 <.001

→ 성취동기6 0.802 0.547 0.091 8.814 <.001

→ 성취동기7 1.051 0.675 0.097 10.838 <.001

→ 성취동기8 0.540 0.504 0.110 4.908 <.001

x2=287.640, d.f=132, p<.001, CMIN/DF=2.179, GFI=.930, NFI=.939, NNFI(TLI)=.930, CFI=.943, RMSEA=.063, RMR=.036,

AGFI=.897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가설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S.E. C.R. p 결과

가설1 자기통제감 → 성취동기 0.286 0.209 0.132 2.165 .03 유의

가설2 자기통제감 → 자기효능감 1.993 0.663 0.343 5.805 <.001 유의

가설3 자기효능감 → 성취동기 0.389 0.856 0.050 7.747 <.001 유의

x2=287.640, d.f=132, p<.001, CMIN/DF=2.179, GFI=.930, NFI=.939, NNFI(TLI)=.930, CFI=.943, RMSEA=.063, RMR=.036,

AGFI=.897

표 2.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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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모두 0.5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평균추출지수

0.5 이상, 개념신뢰도 0.7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경로분석

경로분석을 통해 모형적합도를 확인결과 전체

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또 경로분석을 통

해 유의 여부를 판단(95% 수준)한 결과 자기통제

감이 자기효능감(C.R=5.805, p<.001)에, 자기통제

감이 성취동기(C.R=2.165, p<.05)에, 자기효능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C.R=7.747, p<.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기통제감이 향상되면 성취동기가 높아지고 자

기효능감이 올라감을 의미한다. 더불어 자기효능

감이 향상되면 성취동기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

리고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설명되는 설명

력(R2)에 해당하는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자기효능감(.440), 성취동기(.539)

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통제감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설명력이 44%이며 성취동기에 영향

을 주는 설명력이 53.9%임을 의미하며 충분한 설

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표 2와 그림 2

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경로분석 이후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효과

분해를 실시하였다. 효과분해를 통해 경로 간의

총효과(직접효과 +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붓트스트래핑을 적용하여 경로 유의성을 검증한

다. 그 결과, 표준화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기통

제감이 성취동기로 가는 경로에서 총효과가 유의

(0.770, p<.05)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기통제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0.209, p<.05)

하였다. 또한 간접효과 역시 유의(0.560, p<.01)하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자기통제감 → 자기효능감

→ 성취동기
1.06* 0.286* 0.77** 0.77* 0.209* 0.56**

주. *p<.05, **p<.01

표 3. 효과분해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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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충분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자기통제감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성

취동기로 가는 경로의 효과가 유의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기통제감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부분매

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효과분해와 더불어 매개효과를 재검증하기 위

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Sobel-test를

진행하였다. Sobel-test에서선 Z값이 절대값 기준

으로 1.96 이상이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분석 결과 Z(4.655, p<.001)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기통제감이 성취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기통제감과 성취동기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SPSS 24.0과 AMOS 24.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고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통제감이 성취동기에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통제감이 높아지면 성취동기가 향

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의 경우 학업과

관련된 유혹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

다. 수업 출결과 관련하여서도 자율성이 높아지는

등 학교생활의 상당한 부분이 개인의 자율에 맡

겨지게 된다. 이러한 자율성이 제공된 환경에서

자신의 공부를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을 조절하여

공부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Wilcox, Winn, & Fyvie-Gauld, 2005) 자기통제

감은 학업적 측면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심정미, 김정섭, 2020). 그리고 대학생 시기에는

목표설정과 더불어 그 목표를 향한 방향 제시와

행동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성취동기가 매

우 중요하다(나성윤, 2017)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

과는 자기통제감과 성취동기의 관계가 유의하다

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지

금까지 자기통제감과 성취동기의 직접적인 관계

연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의 결과

는 여러 선행연구(서미옥, 2012; 유다겸 외, 2021;

유은희, 2015; 이경님, 2005)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자기통제감과 성취동기와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가진다. 그리고 대학시절

의 자기통제감은 삶의 만족도(Vohs, Finkenauer,

& Baumeister, 2011), 원만한 사회적 관계

(Gramzow, Sedikides, Panter, & Insko, 2000;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심리적

안녕감, 학업성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과

(Duckworth & Seligman, 2005; Moffitt et al.,

2011)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

구에서는 학생 스스로 자기통제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감을 향상시키기 위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자기통제는 얼

마나 충동을 억제(effortful inhibition)할 수 있는

지를 강조하였다(Milyavskaya & Inzlicht, 2018).

이는 기질적으로 자기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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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유혹의 상

황에서 잘 참아내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렇지만 최근 자기통제감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다

양한 자기통제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Katzir, Baldwin, Werner, & Hofmann,

2021). 먼저 유혹 상황에 직면한 후(reactive) 이를

참기보다는 유혹 상황 그 자체를 맞닥뜨리지 않

기 위해 선제적(proactive)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하고 밝히고 있

다(Milyavskaya & Inzlicht, 2018; Milyavskaya,

Saunders, & Inzlicht, 2021). 따라서 대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업에 방해가

되는 방해물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제거하는

자기통제 전략을 수립하여 자기통제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전

략으로 보상(reward), 처벌(punishment), 사전약속

(pre-commitment)을 활용할 수 있다(Katzir et

al., 2021). 즉,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

해 미리 방해물을 제거하고 적절한 자기통제를

실시했을 경우, 자신에게 보상을 주거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 스스로 처벌하는 것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다(Trope & Fishbach, 2000).

둘째, 대학생의 자기통제감이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통제감이 높아지게 되면 자기효능

감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송소

현 외(2009)와 김윤정과 고명자(2016)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며 자기통제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조예슬, 이정원, 이동섭,

2021)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

감은 대학생활에서 학생들이 겪는 여러 스트레스

로 인한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완화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서보준, 이

정미, 김우호, 2019).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를 겪

을 때 자기효능감의 역할 역시 중요함을 강조하

고 있다(문다영 외, 2024; 이경혜, 2023; 정유선,

박선환, 2021).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김은영, 성소연, 2013; 박경미, 이진

령, 강승희, 2020; 이명심, 2020)의 결과를 지지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자기

통제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의 노

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기통제를

높이기 위해 집단상담프로그램, 자기통제력강화

프로그램, 인성교육, 원예치료프로그램 등이 연구

되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를 향상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는 부족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자기통제감을 높이

기 위한 프로그램은 연구는 게임중독(최오영, 손

정락, 2011), 도박중독(소희정, 2022), 스마트폰 중

독(이서아, 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

로 이루어져 온 반면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

기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적용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기통제감

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프로

그램 중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

다. 통합예술치료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융합적으로 적용하

여 개인에게 적합한 예술치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다(김수영, 홍은주, 2019). 그리고 자기통제를 완화

하기 위해 최근에는 통합예술치료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소희정, 2021). 통합예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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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1970년대 초 심리치료에서 통합치료라는 개

념이 도입되었는데, 예술치료의 미술, 음악, 문학,

무용, 놀이, 연극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예술매체

를 통합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오초

희, 2021). 그리고 통합예술치료는 청소년과 대학

생을 중심으로 자기통제감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

(소희정, 2021; 이상심, 2024; 이주실, 2010)가 제

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에서는 여러 예

술적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가진 감정을 표현하

고 자기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통합예술치료를

학생들에게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성취동기에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대학생들의 성취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3의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강정원, 2016; 고자선, 2024; 량소신,

2024; 차승봉, 최혜령, 2023)의 결과와 맥락을 같

이한다고 할 수 있다. 가설 2에서 자기통제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에서의 통합예술치료

를 제안하였다. 통합예술치료는 자기통제감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는 것으로 확인(고현, 민형덕, 2023; 안희자, 2020;

오초의, 2021; 최혜나, 2013)이 되고 있다는 점에

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자기통제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학과와 학부 내에서의 멘토멘티활동, 동아

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 성취감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최가혜, 유평수, 구은미,

2023).

넷째, 대학생의 자기통제감은 자기효능감을 매

개로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통제감은 성취동

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

로 자기통제감의 향상은 자기효능감을 높여 성취

동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통제감과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졌던 연구결과(김태균,

2011; 오은주, 2018; 주동범, 2011)와 성취동기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결

과(고자선, 2024; 차승봉, 박혜진, 2022; 최혜령, 손

재환, 2023)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목적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

고 선행연구와 비교검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요

약하여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

금까지 대학생을 중심으로 자기통제감과 성취동

기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

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

하고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자기통제감을 중심으

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성취동기

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는 이

루어졌으나 자기통제감과 성취동기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

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밝

히지 않았던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

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자기통제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 스스

로 자기통제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연구가설 검증을 통해 자기통제감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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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으로 학교에서의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방안으로 통합예술치료를

본 연구에서는 제안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입은 학생들의 자기통제감과 더불어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짐에도 불구

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샘플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00부를 분석에 활용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샘플을

확보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

기통제감,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의 차이를 확인하

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맞는 제언

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관계를 규명하였으나 연

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한계

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

등의 질적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자기통제감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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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Self-Control on Achievement

Motivation Mediated by Self-Efficacy

Jung Bit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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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sense of self-control necessary for

enhancing university students' achievement motivation influences this motivation through

self-efficacy as a mediating factor. To achieve this, surveys from 300 university students

across the nation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and AMOS 24.0.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hypothesis that self-control among university students affects

achievement motivation was supported. Second, the hypothesis that self-control influences

self-efficacy was also supported. Third, the hypothesis that self-efficacy impacts achievement

motivation was confirmed. Finally, the hypothesis that self-control affects achievement

motiva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was supported. These results are significant

as they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achievement motivation while

confirming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Keywords: Self-control,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Integrated Arts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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